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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described in his book that Korean people originated from Tartar race. 

And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utilized for instructing ancient Chinese children for Chinese characters (Dallet, 

1874). It is thoroughly believed that Chinese people created ‘Tcheonzamun’ (Han, 1583). Park et al., (2021a; 2021b) 

suggested that Tcheonzamun poem is composed of 16 Chinese characters, and they insisted that Tcheonzamun poem is 

well translated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and on Korean grammar. This work is to know the right author of 
Tcheonzamun between Chinese people and Korean people. The method for the translation of this poem (Tcheonzamun 

753rd-768th)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The title of this work is ‘The most similar 

person to Doctor Marie Curie in our home is Hyeonhi Regina (Tcheonzamun 753rd-768th)’. The theme of the present 

work is as follows. 757-760 園(Won) 莽(Mang) 抽(Tchu) 條(Zo). My husband! Do you want that a lot of flowering 

plants (莽) live together in the garden (園)? The solution is simple. The flowering plant must expand (抽) its stem (條) 

into the air. With this style, many plants can live together. My husband! The growing season is same as well as the 
growing space. Certain plant can live in the spring and in the summer, while other plant can grow well in the fall and in 

the winter. You can see in the same place many different plants alternatively on the different season. This is the grammar 

style of Korean language. 

Keywords: This Work is to Know the Right Author of Tcheonzamun between Chinese People and Korean People. 

This is the Grammar Style of Korean Language.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described in his book that Korean people originated from Tartar race. And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utilized for instructing ancient Chinese children for Chinese characters (Dallet, 1874). It is 

thoroughly believed that Chinese people created ‘Tcheonzamun’ (Han, 1583). Park et al., (2021a; 2021b) suggested that 

Tcheonzamun poem is composed of 16 Chinese characters, and they insisted that Tcheonzamun poem is well translated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and on Korean grammar. This work is to know the right author of Tcheonzamun between 
Chinese people and Korean people. 

 

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The method for the translation of this 

poem (Tcheonzamun 753rd-768th)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The present method is 
same to that of Park et al., (2021b). And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753rd-768th). There is another method. 

It is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a). But the latter method was 

not utilized on the prese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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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in Korea. This work is to translate the Tcheonzamun 

poem of (Tcheonzamun753rd-768th). The title of this work is ‘The most similar person to Doctor Marie Curie in our 

home is Hyeonhi Regina (Tcheonzamun 753rd-768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in Korean language)>. 

753-756 渠(Keo) 荷(Ha) 的(Zeog) 歷(Lyeog). 

My husband! Do you want that the beautiful and nice-looking thing (的) is to be seen more clearly and distinctly 

(歷)? Only the lotus plant (荷) exists in the lake (渠). There must be nothing but the lotus plant. My wife Hyeonhi said to 

me Augustin (her husband). My husband! “The lotus plant can live only in the water. And other plants will die in the 

water. This is the reason why the lotus plant lives solitarily in the lake.” 

 
This is the Korean grammar style. 

757-760 園(Won) 莽(Mang) 抽(Tchu) 條(Zo). 

My husband! Do you want that a lot of flowering plants (莽) live together in the garden (園)? The solution is 

simple. The flowering plant must expand (抽) its stem (條) into the air. With this style, many plants can live together. My 

husband! The growing season is same as well as the growing space. Certain plant can live in the spring and in the 
summer, while other plant can grow well in the fall and in the winter. You can see in the same place many different 

plants alternatively on the different season. 

 

This is the grammar style of Korean language. 

761-764 枇(Bi) 杷(Pa) 晩(Man) 翠(Tchwi). 

My husband! Do you want to see the green plant (翠) also both in the late (晩) season of autumn and in the 

season of winter? My husband! You must prepare the Bipa plant, the loquat (枇), to grow (杷). Because the Bipa plant, 

the loquat, can endure the coldness well. 

  
This is the grammar style of Korean language. 

765-768 梧(Oh) 桐(Dong) 早(Zo) 凋(Zo). 

My husband! Do you want to look at the plants grown only in the spring season and in the summer season? This 

kind of plant will wither away (凋) early (早) in the autumn. My husband! Please, make the warm-season type plant to 

grow (桐) such as Ohdong plant (梧), royal foxglove tree (Paulownia coreana). 

This is the grammar style of Korean language. 

 

The next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on 29 June 2015 in Korean language. 

 

228 확실히 제일 퀴리 부인같은 이는 우리 현희 레지나입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있네요!).....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5년 5월 28일. 로사가 2012년 10월에 보내준 편지, 로사 편지에 대한 답장과 천자문에서 나온 한시(漢詩) 

해석입니다. 제목‘마리 퀴리 같은 아이는?‘ 편지 답장 RE: 마리 퀴리 같은 아이는? 보낸날짜 2012년 10월 11일 (

木) 06:14 (한국시간). 보낸사람: 로사 받는사람: 상덕 아오스딩. 아빠 소화에게 전해 주세요. “소돌아 밤새면 진짜 

시험 망해 나 고 1 첫시험 첫날 과학시험인데 밤새서 갔다가 74점 맞았었어. ㅠㅠ 그 때 넘 우울해서 진짜 그 다음 

시험들 줄줄줄 망했는데, 알고보니 과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74점으로 전교 5등을 했었지 뭐야 ㅋㅋㅋ 

내용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밤을 새면 그 다음이 힘들어져요!!! 그 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진짜 랍니다~~~~ 소화야 시험 잘봐!!!!“ 

 

보낸사람: 상덕 아오스딩 받는사람: 현희씨와 우리 다섯 아이들(지은 아가다, 근주 대건안드레아, 지아 안나, 

로사, 소화 데레사)에게 날짜: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05시 40분 30초 +0900. 제목: 마리 퀴리 같은 아이는?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집에서 마리 (훗날 퀴리 부인) 같은 아이는? 지아 안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다섯시 반, 

오늘 시험 앞둔 소화 데레사가 밤샘 공부를 하고 있으니, 오늘의 마리 퀴리는 소화입니다. 지은아가다와 근주 

대건 안드레아는 제가 모르는 어느 천재들의 모습이지요! 확실히 제일 퀴리 부인같은 이는 우리 현희 

레지나입니다. 아빠가, 2012.10.11. 새벽에. 올해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편입한 우리 현희씨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같은 대학 애완동물자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 상덕 

아오스딩도 조금 더 열심해졌어요. 대장암 수술 받고 만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실비실한 제가 현희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성적 내는 것이 학교에서 맨 꼴찌인데 이번 학기에는 남보다 느리지 

않았으니까요. 지난 토요일(2015년 6월 27일) 저녁에 우리 현희랑 함께 성적 입력을 했어요. 현희는 불러주고 

저는 입력하고요...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다음은 천자문 한시(漢詩) 한 편입니다. 천자문(千字文)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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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번째 16글자로 된 시(詩)입니다. 해석은 저 김 상덕 아오스딩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시의 제목은 (더불어 

살아가고 있네요!) 입니다. 渠荷的歷(거하적력) 이쁘고 보기 좋은 것이(的) 더 뚜렷하게 보이려면(歷) 연못에는(

渠) 연꽃만 있어야 되요(荷). 연꽃은 보통 물 위에 떠서 꽃을 피웁니다. 다른 식물이 있으면 그 식물이 연꽃을 

가리게 되니 연꽃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집은 주택입니다. 오늘 저녁 저녁밥을 먹고 나서 저는 아내 

현희랑 함께 마당에 있는 식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집인데 현희가 워낙 꽃을 좋아해서 우리집에는 

꽃이 정말 많습니다. 동네에서는 우리집을 ‘꽃집‘이라고 부를 정도로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보 꽃이 100가지 

넘어?“라고요. 현희는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땅은 좁고 꽃은 많으니 식물이 마치 겹겹히 쌓여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현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네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 천자문 

한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연꽃이 물 위에서 자기 혼자만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지요! 우리 현희씨 

제가 쓴 이 글을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꽃은 물에 살 수 밖에 없지요. 다른 풀을 물에다 심으면 

죽어버리지요. 다른 풀과 달리 연꽃이 혼자 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라고요. 역시 꽃을 좋아하는 현희는 

다르네요! 현희 말을 듣고 있노라니 천자문을 쓰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여보게, 자네는 왜 그리 둔한가? 자네 

아내 말이 맞지. 물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니 연꽃이 거기 살면서 이쁜 꽃을 피우고 

있으니 이것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요. 園莽抽條(원망추조) 아니요. 꽃이(莽) 마당에 

가득차게 되려면(園) 줄기가(條) 뻗쳐 나가면 됩니다(抽). 네, 줄기가 뻗어나가면 겹겹히 살 수 있게 되니 같은 

땅에 여러 식물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 만이 아니지요. 살아가는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식물은 봄과 여름에, 또 다른 식물은 가을과 겨울에 자라니 한 해 동안에 여러 식물을 차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枇杷晩翠(비파만취) 늦은 계절인 가을-겨울에도 여전히(晩) 푸르른 색으로 자라는 것이 있으려면(翠), 추위를 잘 

견뎌내는 비파나무가(枇) 자라주어야 합니다(杷). 梧桐早凋(오동조조) 봄 여름에 잘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얼른(

早) 말라버리는 것이 있으려면(凋),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오동나무가(梧) 자라고 있어야 합니다(桐). 하느님 

우리 현희가 오늘 저녁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런 만낭적인(우리집에서 지아가 

처음 쓰기 시작한 말로 ‘낭만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라고요. 내일부터 

현희랑 제가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성지(聖地: ‘거룩한 땅‘이라는 뜻으로, 천주교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살았던 곳 또는 돌아가신 곳) 몇 곳을 다녀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입니다. 이렇게 다니기로 

결정한 것부터가요! 아이들 키우는 일이 최우선이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다니요! 우리집 마당에서 꽃을 함께 보면서 우리 현희씨 저에게, “꽃을 함께 보고 있으니 

좋네요!“라고 말합니다. 제가, “나는 꽃에 대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라고 물으니, 현희가 

“그렇지요!“라고 대답합니다. 한 때는 “나는 월급 타오는 일 말고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는데, 저녁에 현희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니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주님 저도 감사드려요, “건강하게 한 

학기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이라는 말로요. 박 현희 레지나와 김 상덕 아오스딩 부부 

드립니다, 2015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저녁에 씁니다. 

 

The theme of the present work is as follows. 757-760 園(Won) 莽(Mang) 抽(Tchu) 條(Zo). My husband! Do 

you want that a lot of flowering plants (莽) live together in the garden (園)? The solution is simple. The flowering plant 

must expand (抽) its stem (條) into the air. With this style, many plants can live together. My husband! The growing 

season is same as well as the growing space. Certain plant can live in the spring and in the summer, while other plant can 

grow well in the fall and in the winter. You can see in the same place many different plants alternatively on the different 

season. This is the grammar style of Korean language. Our Lord! You have help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to 
translate this poem!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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